
현대석유화학, IMF 이후 첫 임금인상

현대석유화학은 2002년 들어 경영이 호전됨에 따라 외환위기로 1998년 이후 계속 동결했던 임금을 올려주

기로 했다.

현대석유화학은 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 공장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현장직원은 7%, 사무직은 1-3%씩 직

급에 따라 차등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5월21일 밝혔다.

현대석유화학은 2002년 임금인상이 5월부터 적용하고,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2002년 말에 성과급을 월임금의

100% 이내에서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중이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

다고 주장했다.

현대석유화학은 2002년 2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/4분기에 4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

올린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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